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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experience factors(4Es) of K-Pop concerts and leisure satisfaction, this 
study targeted people who enjoy K-pop concerts as leisure activities. Prior to the study,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was explained to the participant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using the SNS-based 
online(Google) survey system were distributed to them. A total of 24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ub-factors of 
experience(4Es) when the participants were accompanied by others during K-Pop concerts, and only 
emotional and educational 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groups of people 
who attended K-Pop concerts by themselves had more entertainment and escapist experience factors than the 
group of those that attended K-Pop concerts with friends of the same sex, and emotional and educaitonal 
leisure satisfaction was found. Second, in relation to differences in experience factors(4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K-Pop concert attendances, entertainment, educational and escapist factors excepting esthetic 
fac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factors excepting physical 
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Also, the group of people that attended K-Pop concerts more than three times 
had more entertainment and escapist experiences than the group of those that attended K-Pop concerts for 
the first time, and social and emotional leisure satisfaction was found.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based o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empirically research the attendance at K-pop concerts as a kind of 
leisure activities and develop an experience scale which reflects Pine & Gilmore's experie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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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K-Pop(Korean Popular Music)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덤

(fandom)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

로벌 문화경쟁력을 구축하여 성장하고 있다(최
수빈, 이소현, 2019). 한국의 K-Pop은 대형 기

획사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으로 볼 수 있으며, 
서정적인 가사를 포함한 한국적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 가창력, 춤 실력, 외모 등을 겸비한 아

이돌 스타로 이루어졌다(김하림, 2019). 현재는 

팬(fan)들의 관심에 따라 K-Pop 스타의 성공 여

부를 평가(최수빈, 이소현, 2019)할 수 있을 정

도로 팬덤(fandom)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문

화생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2016년 대비 대중음악 및 연예에 대한 관람률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

부, 2018). 이는 한류 문화로 자리 잡은 K-Pop
콘서트 관람이 특정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콘서트 관람은 다

양한 연령층의 여가활동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정은, 박희정, 2018).
한편 최근 국내의 K-Pop콘서트는 3D홀로그

램 기술을 도입한 체험형 콘서트(김지형, 2016)
가 기획되고 있어 단순히 관람하는 것만이 아닌 

체험형 콘서트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콘서트 

장에서는 한국의 전자기술력을 동원한 5G기반 

K-Pop VR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타임즈, 2019.07.15.). 또한 2019년 광주FINA세
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을 위해 개최된 

K-Pop 콘서트에서는 한국문화 체험장이 마련

되었으며(김천규, 2019.04.29.), 세계 각국에서

는 K-Pop커버댄스 대회 및 플래시몹 행사가 열

리고 있다(김민하, 2019.09.22.). 이처럼 K-Pop 
콘서트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게 기획되고 있다(이승엽, 2001). 
이는 K-Pop을 매체로 여가 및 소비, 문화와 교

육, 관광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

억할 수 있는 감성체험을 희망하며, 만족스러운 

경험과 추억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

불하여 충성스러운 고객이 된다는(김태훈, 주영환, 
2019; Pine & Gilmore, 1999) 점을 알 수 있다.
Pine & Gilmore(1998)는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를 통해 일찌감치 체험과 경험을 중시

하는 소비문화 트렌드가 도래할 것이라 하였다. 
그는 체험은 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측

면을 포함한 4가지 체험요소(4Es: Entertainment, 
Educational, Escapist, Esthetic)가 존재한다고 하

였으며, 이러한 체험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 위치(sweet spot)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9년 인터파크 조사에서는 1년 동안 

한명이 여러 번 구매한 이력이 조사되어 K-Pop 
콘서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신성아, 2020.02.06.). 이는 참가자

가 서비스를 체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에 대한 만

족을 느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한수정, 2015). 
그러나 K-Pop 콘서트에서 관람객들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체험을 통해 만족을 경험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지형, 2016).
개인이 경험한 여가활동을 통해 기대감이 충

족될 시 행복감이나 즐거움, 성취감, 건강증진, 
자기표현의 기회 및 자기발전의 기회와 같은 

보상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 만족스러운 여가 

경험을 느끼게 된다(Beard & Ragheb, 1980). 
이와 같은 여가 경험의 결과는 여가만족으로 

인식되어 왔다(Dirver & Knopf, 1977). 
이처럼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가

를 지속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Guinn, 
1980). 이에 K-Pop콘서트 관람활동에 대해 참여 

지속을 규정하고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로서 체험 후 만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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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요소(4Es)와 만족에 관한 연구는 이용객

들의 체험 경험을 도출하여 만족 및 재방문 의

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경제학과 관광학 분야

에서 연구되고 있다. 문화관광 및 축제체험이 체

험 만족과 행동의도, 재방문의도와의 관계 연구

(용석홍, 박철호, 한수정, 2019; 장동동, 민보영, 
2019; 류병덕, 2016)및 전시체험요소와 여가만

족과의 관계 연구(정석순, 2013)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K-Pop 콘서트 관람객들은 특정계층

(팬덤)의 문화로만 인식되어 여가학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K-Pop의 음악 

및 콘서트, 굿즈 등의 문화상품을 직접적으로 

소비하여 인기를 지속시키는 팬덤 문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김하림, 
2019; 베르비기에 마티유, 조영한, 2017). 
또한 K-Pop을 향유하는 집단은 주로 연령(성

인, 청소년으로의 구분), 성별(여성, 남성)로 구분

하여 한정적으로 연구되고 있다(살여라, 2019; 
이은별, 2019; 이지원, 2019).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개인 단위의 여가활동과 동반자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여가시간 및 여가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고은, 최
막중, 2019; 윤소영, 2015) 인구통계학적 요소 

중 방문시 동행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Pop콘서트 관람객을 대

상으로 Pind &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

요소(4Es)와 여가만족에 대해 알아본 뒤 인구

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으로써 K-Pop 콘서트를 관람하는 자들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관람형 여가활동참여 확대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K-Pop콘서트 관람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방문시 동행자, K-Pop 콘서트 관람횟수)
에 따른 체험험요소(4Es)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K-Pop콘서트 관람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방문시 동행자, K-Pop 콘서트 관람횟수)
에 따른 여가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K-Pop콘서트의 체험요소(4Es) 및 여

가만족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K-Pop이라는 특

정 대중문화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이에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K-Pop콘서트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SNS를 메신저를 통

해 온라인(Google)설문을 활용한 자기 기입 방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26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총 24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김지형

(2016)과 류병덕(2016)의 연구를 토대로 구분하였

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171명(71.0%), 

남자 70명(29.0%)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20
세 이상-23세 미만 105명(43.6%)으로 가장 많

았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118명(49.0%)과 경

기 90명(37.3%)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는 동성친구 

117명(48.5%), 혼자 64명(26.6%), 이성친구 43
명(17.8%) 순으로 나타났다. K-Pop콘서트 관

람횟수는 네 번 이상이 82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첫 번째 71명(29.5%), 세 번째 45명
(18.7%), 두 번째 43명(17.8%) 순으로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콘서트 관람횟수

는 1회-5회 149명(61.8%)으로 나타나 참가자

들은 대부분 관람 후 재참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들은 주로 여가활동목적 226명 

(93.8%)으로 K-Pop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0. Vol. 44 No. 1(Serial Number 86)

62

구분 N %

성별
남 70 29.0

여 171 71.0

나이

14세-16세 57 23.7

17세-19세 39 16.2

20세-23세 105 43.6

24세 이상 40 16.6

거주

지역

서울 118 49.0

경기 90 37.3

인천 10 4.1

강원 4 1.7

충청 13 5.4

전라 3 1.2

제주 1 0.4

기타 2 0.8

방문시

동행자

혼자 64 26.6

가족 5 2.1

이성친구 43 17.8

동성친구 117 48.5

단체(학교 등) 12 5.0

K-pop 

콘서트 

관람횟수

첫 번째 71 29.5

두 번째 43 17.8

세 번째 45 18.7

네 번 이상 82 34.0

지난 1년 

콘서트 

관람 횟수

없다 75 31.1

1회-5회 149 61.8

6회-10회 13 5.4

11회 이상 4 1.7

방문목적

여가활동목적 226 93.8

교육목적 2 0.8

견학목적 4 1.7

기타 9 3.7

total 241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도구

1)Pine & Gilmore 체험요소(4Es)

K-Pop콘서트 관람활동에서 나타나는 체험요

소를 알아보기 위해 Pine & Gilmore(1998)가 

제시한 4가지 체험요소(4Es: Entertainment, 
Educational, Escapist, Esthetic)를 기반으로 국

내·외 연구자(류병덕, 이정열, 2015; 최영덕, 정
대영, 윤지환, 2014; 정석순, 이준엽, 2011; 하
동현, 2009; 박수경, 박지혜, 차태훈, 2007; 한
숙영, 엄서호, 2005)가 연구를 진행한 척도를 류

병덕(2016)이 연구에서 활용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여가학 교수 1인, 문화예술학 

교수 1인, 예술경영 박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거처 K-Pop 콘서트 

관람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6항목, 
교육 4항목, 현실도피 6항목, 심미적 5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2)여가만족

K-Pop 콘서트 관람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여가만족을 측정

하였다. 여가만족의 측정도구는 기존의 Beard
와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ss)
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김영재(2004)가 개

발한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 여가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만족 6문항, 정서적 만족 5문
항, 신체적 만족 5문항, 환경적 만족 4문항, 교
육적 만족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기준(r< 

.40)보다 낮았거나 다른 요인에 적재된 문항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

다-엔터테인먼트 문항6, K-Pop콘서트의 관람

과 체험은 상당히 교육적이다-교육적체험 문

항4, 콘서트의 관람과 체험을 통해 또 다른 나

의 모습<다른 성격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발견하게 되었다-현실도피 문항4, K-Pop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웠다

-심미적 문항4)은 삭제하였다(김계수, 강병서, 
2007). 총 1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실증적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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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alysis)을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χ²), 증분적합지수(CFI, TLI), 
절대적합지수(RMSEA)를 측정하였다. Pine & 
Gilemore의 체험요소(4Es)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는 <그림 1>과 같고, 여가만족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 와 같다.
그 결과 Pine & Gilmore 체험요소는 χ² = 

476.766(p<.001), CFI = .927, TLI = 912, 
RMSEA = .116으로 나타났다. 이은경, 류은정, 
김경희(2011)은 사례수가 많지 않은 경우 

RMSEA값이 .15 이하일 때 비교적 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241명으로 절대적합지수는 다소 만족할만

한 수준이 아니지만 연구 모형이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TLI, CFI)
인 증분적합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였다(김계수, 강병서, 
2007). 여가만족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 = 

747.308(p<.001), CFI = .916, TLI = 904, 
RMSEA=.093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및 개념 신뢰도(C.R.), AVE 값
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4Es)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평균 .972로 나타났

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엔터테인

먼트 .951, 교육적 .891, 현실도피 .938 심미적 

.936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의 Cronbach’s 
α계수 측정결과 전체 .965로 나타나 높은 신뢰

성을 확보하였으며, 사회적 .941, 정서적 .953, 
신체적 .919, 환경적 .929, 교육적만족 .892로 

나타나 각 요인별 내적신뢰성 값이 확보되었다. 
이후 요인적재량의 유의성인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및 개념신뢰도(C.R.)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개념신뢰도는 .858~.980의 범위로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그림 1. Pine&Gilmore 체험요소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그림 2. 여가만족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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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48~.834의 범위로 나타나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의 집중타

당성은 기준치 이상의 값(Hair et al., 2010)을 

보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세한 사항은 <표 2>와 같다.

4.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K-Pop 콘서트 관람자의 체험요소

(4Es) 및 여가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Windows용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

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

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K-Pop콘서트 관람자의 체험요소

(4Es)와 여가만족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항목의 내적 일관성 및 신

뢰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 및 개념 

신뢰도, AVE 지수를 검증하였다. 넷째, K-Pop콘
서트 관람자의 일반적인 특성(방문시 동행자. 
K-Pop콘서트 관람횟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한 후 유의미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scheffe)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K-Pop콘서트 관람자의 일반적인 특성(방문

시동행자, K-Pop콘서트 관람횟수)에 따른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K-Pop콘서트 방문시 동행자에 따른 차이분석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 분류에 따른 체험

요소(4Es)의 차이를 살펴보면 체험요소(4Es)의 엔

터테인먼트(F=6.278, p<.01), 교육적체험(F=3.385, 
p<.05), 현실도피(F=6.325, p<.01), 심미적(F=4.402, 
p<.05) 요인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을 통해 집단별 평균 차이에 대한 비교를 살펴

본 결과 엔터테인먼트요소의 경우 혼자(M=4.7031, 
SD=.64438) K-Pop 콘서트 관람을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M=4.0977, SD=1.17868)와 동성친구

(M=4.3265, SD=.92349)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평

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도피도 혼자

(M=4.6219, SD=.67717)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

(M=4.0372, SD=1.16231), 동성친구 (M=4.1863, 
SD=.96158)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요소는 혼자

(M=4.5352, SD=.67973)참여한 집단이 동성친구

(M=4.1603, SD=.94997)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Pop 콘
서트 체험요소(4Es)는 방문시 혼자 참여한 집단과 

이성친구 및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과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분류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F=5.066, 
p<.01), 교육적(F=3.584, p<.05) 요인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별 평균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가만족의 정서적 요인

은 혼자(M=4.5625, SD=.63932) 관람을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M=4.0372, SD=1.19224)및 동

요인
엔터테인

먼트

교육적 

체험
현실도피 심미적 전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교육적 

만족
전체

Cronbach’s α .951 .891 .938 .936 .972 .941 .953 .919 .929 .892 .965

C.R. .962 .859 .929 .933 .980 .897 .942 .858 .923 .870 .977

AVE .834 .672 .723 .776 .744 .591 .764 .548 .749 .628 .644

표 2. 신뢰도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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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친구(M=4.1692, SD=.97295)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여가만족은 혼자(M=4.0056, SD=.89732)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M=4.2617, SD=.75911)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에 따른 여

가만족은 혼자 참여한 집단과 이성친구 및 동성

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 K-Pop콘서트 관람횟수에 따른 차이분석

K-Pop 콘서트 관람횟수 분류에 따른 체험요

소(4Es)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엔터테인먼트

(F=10.446, p<.001), 교육적체험(F=3.627, p<.01), 

현실도피(F=5.928, p<.001) 요인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엔터테인먼트, 현실

도피 체험요인에서 K-Pop 콘서트를 첫 번째 관

람을 한 경우보다 세 번째와 네 번 이상 관람한 

그룹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또한 K-Pop 콘
서트 관람횟수 분류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F=5.482, p<.001), 정서적

(F=5.910, p<.001), 환경적(F=3.166, p<.05), 교육

적(F=2.731, p<.05)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후검증결과 여가만족의 사회적 하위요인에

는 첫 번째(M=3.3718, SD=1.17949)참여한 집단

M SD F/p Scheffe

체험

요소

(4Es)

엔터

테인

먼트

혼자(a) 4.7031 .64438

6.278** a>b,c이성친구(b) 4.0977 1.17868

동성친구(c) 4.3265 .92349

교육

적

혼자(a) 4.333 .8357

3.385* -이성친구(b) 3.860 1.1980

동성친구(c) 4.026 .9680

현실

도피

혼자(a) 4.6219 .67717

6.325** a>b,c이성친구(b) 4.0372 1.16231

동성친구(c) 4.1863 .96158

심미

적

혼자(a) 4.5352 .67973

4.402* a>c이성친구(b) 4.1105 .98998

동성친구(c) 4.1603 .94997

여가

만족

사회

적

혼자(a) 3.8500 1.14310

1.195 -이성친구(b) 3.5163 1.19222

동성친구(c) 3.7966 1.16115

정서

적

혼자(a) 4.5625 .63932

5.066** a>b,c이성친구(b) 4.0372 1.19224

동성친구(c) 4.1692 .97295

신체

적

혼자(a) 3.5469 1.22836

.726 -이성친구(b) 3.3721 1.38053

동성친구(c) 3.6274 1.09005

환경

적

혼자(a) 4.1250 .79182

1.027 -이성친구(b) 3.8779 1.01532

동성친구(c) 3.9872 .90547

교육

적

혼자(a) 4.0056 .89732

3.584* a>b이성친구(b) 4.2617 .75911

동성친구(c) 3.8081 1.03486
*p<.05, **p<.01, ***p<.001

표 3. K-Pop콘서트 방문시 동행자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M SD F/p Scheffe

체험

요소

(4Es)

엔터

테인

먼트

첫 번째(a) 3.8732 1.13804

10.446*** a<c,d
두 번째(b) 4.3767 .80381
세 번째(c) 4.7289 .61223
네 번 이상(d) 4.5780 .92162

교육

적

첫 번째(a) 3.751 1.0657

3.627** -
두 번째(b) 4.256 .8724
세 번째(c) 4.281 .8039
네 번 이상(d) 4.146 1.1320

현실

도피

첫 번째(a) 3.8507 1.09894

5.928*** a<c,d
두 번째(b) 4.3814 .76197
세 번째(c) 4.5333 .76634
네 번 이상(d) 4.3854 1.06518

심미

적

첫 번째(a) 3.9965 .98606

2.518 -
두 번째(b) 4.2733 .79022
세 번째(c) 4.4778 .70876
네 번 이상(d) 4.2652 1.09668

여가

만족

사회

적

첫 번째(a) 3.3718 1.17949

5.482*** a<d
두 번째(b) 3.4744 1.20477
세 번째(c) 3.8933 1.04237
네 번 이상(d) 4.0659 1.19673

정서

적

첫 번째(a) 3.7803 1.07818

5.910*** a<c,d
두 번째(b) 4.2977 .88196
세 번째(c) 4.4933 .74541
네 번 이상(d) 4.3098 1.10270

신체

적

첫 번째(a) 3.3887 1.19134

.737 -
두 번째(b) 3.6372 1.16067
세 번째(c) 3.4222 1.23157
네 번 이상(d) 3.6293 1.23133

환경

적

첫 번째(a) 3.7077 1.04880

3.166* -
두 번째(b) 4.1628 .74778
세 번째(c) 4.1833 .66870
네 번 이상(d) 3.9726 1.06936

교육

적

첫 번째(a) 3.7324 1.01623

2.731* -
두 번째(b) 4.0523 .87212
세 번째(c) 4.1944 .75920
네 번 이상(d) 4.0793 1.02279

*p<.05, **p<.01, ***p<.001

표 4. K-Pop콘서트 관람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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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네 번 이상(M=4.0659, SD=1.19673)참여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하

위요인에는 첫 번째M=3.7803, SD=1.07818)참여

한 집단보다 세 번째M=4.4933, SD=.74541), 네 

번 이상M=4.3098, SD=1.10270)참여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Ⅳ. 논의

본 연구는 K-Pop콘서트 관람객들에게 Pine 
& Gilmore(1998)의 체험요소(4Es)를 적용하여 

콘서트 관람 체험요소 및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 분류에 

따른 차이는 체험요소(4Es)의 하위요인인 엔터

테인먼트, 교육적체험, 현실도피, 심미적 요인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혼자 관람

에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즐거움에 해당하는 엔터테인

먼트와 현실도피 체험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심미적 체험요소는 혼자 참여한 집

단이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Pop
콘서트에 혼자 관람을 하는 사람이 이성친구 

및 동성친구와 함께 관람하는 사람들보다 상대

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콘서트 공연장의 시설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K-Pop
콘서트에서 ‘혼자 즐기는 사람’, 즉, 나홀로족

의 관람이 체험요소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혜민(2017)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부터 

클래식 분야의 공연의 경우 혼자 공연을 보는 

관객이 많았지만 최근 대중문화콘서트의 1인 

관객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면 2-3개월에 한번 

혼자 콘서트를 관람 할 정도로 수요가 높아졌

다고 하였다. 또한 혼자 관람을 참여하는 이유

로 자신과 동일한 취향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

려우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관람을 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

으로 지지해준다. 그러나 김정은 및 박희정

(2018)은 동료 혹은 가족과 함께 관람에 참여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이 K-Pop콘서트는 방문시 동행자에 따라 체

험요소가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된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에 K-Pop의 콘서트의 관람객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나홀로 관람객 및 관람시 동행자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여 지속적인 관람형 여가활동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 분류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교육

적 하위요인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한 여가만족의 정서적 요인은 혼자관람에 참여

한 집단이 이성친구,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적 요인은 혼자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자 K-Pop 콘서트를 

관람하는 경우가 이성친구 및 동성친구와 관람

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안정을 통해 회복감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간접경험을 통해 새

로운 정보 및 문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배현주(2013)는 아이돌 그룹

의 콘서트 방문이 생활의 활력소 기능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김솔내

(2019)는 현실의 대인관계에서는 에너지가 많

이 소모되는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찾으면서 주기적인 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이헌율 

및 지혜민(2015)의 연구에서 K-Pop콘서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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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팬 활동은 단순히 

연예인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 

관람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서적 만족과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여가만족 요인에는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

로 K-Pop콘서트의 관람시 동행자가 어떠한 

여가만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K-Pop 콘서트 관람횟수 분류에 따른 

체험요소(4Es)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심미적체

험 요인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교육적체험, 
현실도피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
연장의 물리적 환경 중 심미성이 관람객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재홍 및 김건휘

(201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현실도피 체험요인에서 K-Pop 
콘서트를 첫 번째 관람을 한 경우보다 세 번째

와 네 번 이상 관람한 그룹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현실도피는 오락적 즐거움을 주면서 

참여자의 몰입을 유도한다(Pine & Gilmore, 
1998). K-Pop콘서트를 처음 관람하는 것보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콘서트에 대해 더욱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어 다른 세계로 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K-Pop 팬들의 충성도와 참여도를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베
르비기에 마티유, 조영한, 2017), 체험 즐거움

이 재방문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에(김지형, 2016) 지속적인 

K-Pop관람을 도모하려면 엔터테인먼트를 활

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K-Pop 콘서트 관람횟수 분류에 따른 여가만

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요인을 제외

한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교육적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사회적 

요인에는 첫 번째 참여한 집단보다 네 번 이상 

참여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요인에는 첫 번째 참여한 집단보다 세 

번째, 네 번 이상 참여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Pop콘서트 관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수록 공통적인 주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및 박희정(2018)여가생활로써 콘

서트 관람은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

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콘서트를 지

속적으로 관람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

성 인식 및 건강상태 향상과 삶의 만족도에 직

접적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

다. 또한 박연지 와 김영재(2019)는 K-Pop콘서

트를 자주 관람하는 자들은 사회적, 정신적, 신
체적, 환경적 여가만족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K-Pop콘서트 관람의 

여가활동행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콘서트 관람이라는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연구

하기 위해 행동적 요소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Pop콘서트 관람자들에게 Pine 
& Gilmore(1998)가 제시한 엔터테인먼트, 교육

적체험, 현실도피, 심미라는 4가지 체험요소

(4Es)와 여가만족에 대해 알아본 뒤 관람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 분류에 

따른 체험요소(4Es)의 차이는 하위요인인 엔터

테인먼트, 교육적체험, 현실도피, 심미적 요인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혼자 관

람에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엔터테인먼트와 현실도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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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요

소는 또한 혼자 참여한 집단이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Pop 콘서트는 혼자 관람하는 집단이 

체험요소(4Es)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K-Pop콘서트가 단순히 관람하

는 현장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 특정 팬들의 문화가 아닌 대중적 여

가문화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K-Pop에 관련한 여가문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Pop 콘서트 방문시 동행자 분류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교육 

하위요인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의 정서적 하위요인에 혼자 관람에 참

여한 집단이 이성친구, 동성친구와 함께 참여

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요인은 혼자 참여한 집단이 이성친구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혼자 관람을 하는 집단이 이성친

구, 동성친구와 함께 관람을 참여하는 집단에 

보다 여가만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K-Pop 콘서트 관람횟수 분류에 따른 

체험요소(4Es)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엔터테인

먼트, 교육적체험, 현실도피 요인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 현실도피 체험

요인에서 K-Pop 콘서트를 첫 번째 관람을 한 

경우보다 세 번째와 네 번 이상 관람한 그룹에

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K-Pop콘서트 관람

에 거듭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체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K-Pop콘서트 관람

의 다양한 체험연구를 통해 여가활동으로서의 

콘서트 관람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K-Pop 콘서트 관람횟수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교육적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의 사회적 요인에는 첫 번째 참

여한 집단보다 네 번 이상 참여한 집단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요인에는 첫 

번째 참여한 집단보다 세 번째, 네 번 이상 참

여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K-Pop은 팬덤이라는 공동체적 활동으로 

인해 여가로서 향유하는 대중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이에 K-Pop이 어떠한 위치까지 왔

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Pop의 세계적인 성

장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관람객들에 대한 실증

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로써 콘

서트를 즐기는 관람객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

을 접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4Es)를 토대

로 구성된 체험영역 모델은 연구자들마다 이론

적 토대 없이 서술되어 측정 문항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여가학이나 여타학문에 대한 체험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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